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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참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순간이 있다.

프랑스의 괴짜 시인 장 콕토의 '산비둘기'는 장난스럽지만 대단한 시다. 두 마리 산비둘기의 사랑을 구구절절 말로 했다

면 어땠을까. 상투적이 되지 않았을까. 이미 남들이 다 한 말을 반복해야 하지 않았을까

그럴 거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말겠다는 장 콕토의 자세가 수긍이 간다.

어쨌든 이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시다. 장 콕토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머

릿속에서 각자 빈칸을 채우고 있을 테니 말이다.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버리는 장 콕토의 용기. 그 용기가 멋

지다.

 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장콕토0726.jpg (55 hit/ 272.5 KB) 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그리운 어머니
다음글

<소통>에 대하여

COPYRIGHT ⓒ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상주작가와 문학산책

(http://www.mokpo.go.kr)

https://www.mokpo.go.kr/munhak/customer
https://www.mokpo.go.kr/munhak/customer/literature_stroll_board
https://www.mokpo.go.kr/ybscript.io/common/file_download?pkey=vGJ5QrGpx&file_type=all&idx=516529&file=579513
https://www.mokpo.go.kr/www/ybscript.io/common/file_download/516529/579513/%25EC%259E%25A5%25EC%25BD%2595%25ED%2586%25A00726.jpg?pkey=vGJ5QrGpx
http://www.mokpo.go.kr/viewer2/viewer.php?url=https%253A%252F%252Fwww.mokpo.go.kr%252Fybscript.io%252Fcommon%252Ffile_download%252F516529%252F579513%252F1690336806.jpg&fn=f&rs=/view/&dcKey=6d773bd96c773094082cd0cb146e862b
https://www.mokpo.go.kr/munhak/customer/literature_stroll_board
https://www.mokpo.go.kr/munhak/customer/literature_stroll_board?mode=view&idx=516962
https://www.mokpo.go.kr/munhak/customer/literature_stroll_board?mode=view&idx=515921



	상주작가와 문학산책
	<말할 수 없는 침묵 >에 대하여


